
제조업 끼임사고! 안전한 작업절차 준수로 시작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인
식도 변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현장점검시 사업주에게 문제점을 말씀드
리면 “20~30년 동안 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무엇을 개선하라는 말이냐”며 자신의 경험
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망사고 이슈가 
메인 뉴스에 보도됨으로써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일선
에서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패트롤 점검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주의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산
업현장에서는 아직도 사고사망 발생 수가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
자는 828명으로 제조업에서 184명이 발생하여 20.9%를 차지했다.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끼임 
58명, 추락 47명, 낙하·비래 17명 순으로 발생하여, 끼임 사고가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끼임 사고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약 72.4%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끼임 사고는 △회전체 및 돌기부에 감긴 경우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에 끼는 경우 △직선운
동하는 물체에 끼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로 크레인, 컨베이어, 프레스 및 전단기와 같
은 금속가공기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끼임 사고는 정상적인 작업에서 발
생하기보다 금형 및 제품교체, 수리·정비·보수작업 등의 비정형 작업에서 60% 이상이 발생하
고 있다.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하는 끼임사고는 작업자의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작업 중 전원
투입, 기계기구 및 설비의 오조작 등이 주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현장에
서 작업할 때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호조치 등을 제거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킨 상태로 작업을 
하는 작업하는 경우에도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사망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정비·
수리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이 필요하다. 작업 중 불시가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장치에 잠금장치와 꼬리표 
부착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비정형작업 실시 후 기계기구 및 설비의 주변 상태 
및 관련 작업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 후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해제하는 절차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끼임사고는 안전작업절차 준수와 방호장치 해제금지를 통해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는 ‘나의 가족이 우리 현장에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
력하고 근로자는 ‘안전작업절차 준수와 안전습관화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할 때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예방도 실현가능할 것이다.


